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272-280,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7.27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72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숙, 조경아*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Factors Influence upon Employment Volition in Alcohol Use 
Disorder

In-Suk Rho, Kyong-Ah Cho*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취업의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1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지지는 5점 만점에 4.30점, 자아탄
력성은 4점 만점에 2.37점, 취업의지는 5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가족지지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소유 주택 거주자가
임대형 주택 거주자보다 높고(x2=4.747, p=.01), 자아탄력성은 교육정도에 따라 초대졸 이상이 중졸이하보다 높았으며
(F=4.389, p=.01), 취업의지는 연령에 따라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높았다(F=4.778, p=.01). 취업의지는 자아탄력
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도 높았다.(r=.309, p<.01).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314, p<.01)과 연령(β=-.253, p<.01)이며 1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령수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degrees of 
family support, ego-resilience and employment volition of patients suffering from alcohol use disorder, 
and we identifi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employment volition. This study used the survey
research technique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8 males (aged 20 years 
or older) and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lcohol use disorder. They had also undergone either 
inpatient hospital care or outpatient treatment.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amily support had a value of 4.30, an ego resilience had a value of 2.37 and the 
employment volition had a value of 4.06.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volition and ego resilience (β
=.314, p<.01) and age (β=-.253, p<.01),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2 factors was 16.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ge-based approaches are needed to improve the employment 
volition of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ego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help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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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사용장애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과도하고 반복

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수행에 실패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활동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1].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진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알코올사용장
애 평생유병율은 12.2%, 일년유병율은 3.5%로 일년간 
알코올사용장애에 이환된 18세 이상이 139만명으로 추
산되며 성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장애이다[2]. 

알코올사용장애는 삶의 중요한 영역의 기능 장애로 인
해 직장에서의 잦은 결근, 직업과 관련된 사고들, 낮은 고
용 생산성의 문제가 가중되는 원인이 된다[1]. 이로 인해 
가장으로 역할이 약화되어 가족의 지지체계가 깨지는 가
족 해체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직업적인 문제는 실직으
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기도 한다[1,4]. 
그러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
할을 하므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가족은 환자의 스트
레스 및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5,6]. 

특히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 지지체계가 있는 경
우, 자아통제감, 삶의 질, 금주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므로[4,7]. 가족기능이 긍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
도록 다각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만[8,9] 실존적 안녕
감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10].

무엇보다도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내적 긴장과 갈등
을 적절히 조절하고 현재 처해있는 환경 속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적응
하는 능력 즉 자아 탄력성이 필수적이다[11]. 자아탄력성
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적
응하여 원래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변화시켜 상황을 유지
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공격에 민감하지 않고 인간관
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되
어 분노와 감정 폭발, 주의집중, 대인관계 불신감과 예민
성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낮은 사람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감소하여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
게 되어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가 유발된다[13,14]. 특히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를 겪을 때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보호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
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는 취업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15]. 취업은 인간
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생
계 유지 뿐만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16]. 
취업의지는 일을 하며 정보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적 관계 및 개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12].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을 조사
한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직업이 있었던 대상자들이 직업
이 없었던 대상자들보다 영적안녕감이 높게 확인되었다
[10]. 일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주로 장애인을 대
상으로 시행되었고[17-19] 사회관계망 형성[17], 취업욕
구, 보호자의 기대, 전문가의 지지, 삶의 질, 일반적 기능
수준[18]이 확인되었으며, 노령 장애인은 건강상태, 정서
적지지,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이 취업욕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9]. 알코올사용장애 환
자의 취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직장 복귀경험[20], 직업생활 적응과정[21]의 현상학적 
연구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22]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에게 직업생활은 
험난하지만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단주 및 사회재진입에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지만, 취업의지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
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 향상을 위한 상담방법 및 간
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
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

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

성 및 취업의지의 수준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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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와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
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가족지
지, 자아탄력성이고, 종속변수는 취업의지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20
세 이상 남성으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
자이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
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
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알려준 후 연구에 참
여하기를 수락하는 대상자 151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표본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0.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10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표본의 
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최종 분석이 이루어진 대
상자의 수는 응답이 불충분한 23명을 제외한 128명이었
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고 치료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 중등도의 기억장애를 동반한 기질성 정신장애나 

알코올 이외의 다른 물질사용 장애가 없는 자
 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의

사소통이 가능한 자

2.3 연구 도구
2.3.1 가족지지
가족지지 도구는 박지원[2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

정도구를 원정숙과 조희[25]가 수정․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지
지, 물질지지, 정보지지, 평가지지 등 4개의 하위 척도이
고, 긍정문항 10개, 부정문항 10개로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척도에 대

한 질문으로서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
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4, 원정숙과 조희[25]의 
연구에서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과 Kremen[12])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6]이 번안하고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1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4
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 통제 수준으로 다
시 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76, 유성경과 심혜원
[26]의 연구에서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2.3.3 취업의지 
취업의지 도구는 Van Dongen[27]이 직업재활 전문

가와 함께 개발한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인식’ 중 취업의지 
부분을 최희수[28]가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최희수[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

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알코올 교
육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가에게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방
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자료수집 프로토콜을 마련
하여 수집의 방법을 교육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가족지지, 자
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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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Support Ego Resiliency Employment Volition
M±SD F/t(p) M±SD F/t(p) M±SD F/t(p)

Age(year) <40a 34 2.05±0.23 0.921
(.40)

2.40±0.33 1.007
(.37)

4.32±0.48 4.778
(.01)
a>c

40-49b 56 2.10±0.29 2.30±0.46 4.13±0.74
≥50c 38 2.16±0.45 2.41±0.41 3.80±0.86

Marital stage Married 44 2.03±0.24 2.833
(.06)

2.25±0.35 2.273
(.11)

4.14±0.71 .263
(.77)Not Married 58 2.18±0.40 2.41±0.40 4.06±0.73

Others 25 2.04±0.25 2.43±0.53 4.01±0.86
Education ≤Middle schoola 38 2.01±0.30 0.577

(.56)
2.36±0.49 4.389

(.01)
a<c

4.12±0.56 2.128
(.12)High schoolb 62 2.10±0.35 2.30±0.38 4.00±0.80

≥Collegec 23 2.14±0.26 2.56±0.44 4.34±0.58
Housing Tenure Status Own housea 56 2.14±0.22 4.749

(.01)
a>b

2.38±0.40 .100
(.91)

4.22±0.77 1.066
(.35)Rentb 53 2.00±0.25 2.36±0.41 4.03±0.68

Othersc 19 2.10±0.23 2.41±0.26 4.03±0.59

Table 3. Difference of Variable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test,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가족지
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는 40대가 43.8%, 50대 이

상이 29.7%, 40세 이하가 26.5% 순이었으며, 결혼 상태
는 결혼 37.6%, 미혼 34.4%, 이혼, 별거 등 기타 18.0%
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 48.4%이 가장 많고, 대졸 이상
이 21.1%, 중졸 이하가 29.7%이었다. 주거형태로는 자
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형태 41.4%, 기타 
14.9% 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year)
<40 34(26.5)
40-49 56(43.8)
≥50 38(29.7)

Marital stage
Married 44(34.4)
Not Married 58(45.3)
Others 25(20.3)

Education
≤Middle school 38(29.7)
High sshool 62(48.4)
≥College 23(21.9)

Housing Tenure 
Status

Own house 56(43.8)
Rent 53(41.4)
Others 19(14.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3.2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대상자의 가족지지 평균 점수는 4.30점이고, 자아탄력

성의 평균 점수는 2.37점이며, 취업의지의 평균 점수는 
4.06점이었다(Table 2).

Variables M±SD

Family Support 4.30±2.08

Ego Resiliency 2.37±0.41

Employment Volition 4.06±0.76

Table 2. Mean Scores of Variables          (n=12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
업의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임대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가족지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749, p=.010). 자아탄력성은 교육정
도에 따라 대졸 이상 대상자가 중졸 미만 대상자의 자아
탄력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389, p=.014). 취
업의지는 연령에 따라 40세 미만의 취업의지 점수가 50
세 이상 대상자의 취업의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F=4.778, p=.010) (Table 3).

3.3.4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간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취업의지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9, 
p<.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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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mily Support Ego Resiliency

Ego Resiliency .145(.12)

Employment Volition .025(.79) .309(<.01)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28)

3.3.5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입력 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
립변수는 가족지지와 자아탄력성을 투입하고, 일반적 특
성에서 취업의지에 차이가 있었던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
석결과 공차한계는 .968∼.989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11∼1.033으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Dubin-Watson 상관계수는 1.943으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해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이상인 개
체는 없었고, 편회귀 잔차도와 정규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7.202, p<.01), 모형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163로, 설명력은 16.3%였다.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314 
p<.01)과 연령(β=-.253 p<.01)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을 중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B SE β t(p)
Constant 3.506 .506 6.923(<.01)

Age -.223 .077 -.253 -2.892(<.01)
Family Support .034 .177 .017 .191(.85)

Ego Resiliency .511 .143 .314 3.582(<.01)
Adj R2 .163

F(p) 7.202(<.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Volition 

4. 논의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
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중요한 논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지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3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신병원과 알코올 상담센터를 이용
하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대상의 연구와[4] 입원한 알코
올사용장애 대상의 연구[7,29]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이
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알코올사용장애 환
자의 가족지지 점수는 특정 질환이 없는 중년남성 대상
[30], 노인대상[31], 저소득층 대상[32]의 가족지지 점수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질환이 있는 부인암 환자 
대상[33], 결핵환자 대상[34]의 가족지지 점수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가족들의 질환에 
대한 인식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의 인식보다는 문제
행동으로의 인식이 더 강하거나, 환자로 인해 가족이 느
끼는 고통이 가중되어 환자를 지지해줄 만큼의 가족역량
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
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가소유 주택에서 거주
하는 집단이 임대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집단보다 가족지
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결혼상태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집단, 동거가족 형태에 따라 아내와 자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선행연구
[30,31,33,34]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가족지지의 차이는 없었다. 간병인 지지를 받는 뇌졸중 
환자보다 가족지지를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았고
[35], 가족지지가 낮은 정신장애인보다 가족지지가 높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 특히 직업탐색 효능감이 유의하
게 높았던 연구결과[36]처럼 가족지지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도 삶의 질과 회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4점 만점
에 2.37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동[11], 대학생[37-40], 간호사[41], 취업
준비생[42], 실직자[15]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중
간 정도의 점수로 동일도구를 사용한 우재희[43]의 연구
에서 자아탄력성 하위영역의 평균이 5점 만점에 1.90∼
1.98점인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력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
에서 학력에 따라 초대졸 이상 졸업자가 중졸이하 졸업
자보다 높았다. 동일 대상의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
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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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규명한 선행연구[37]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수 중 감정통제는 문제음주와 상관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문제음주 중에 유해음주는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수와 상관성이 나타나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심각한 음주문제는 자아탄력성과 더 깊
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은 
단주의지를 강화시키고[44,45], 가족관계와 더불어 자살
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43] 결과를 함께 볼 때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자아탄력성이 매우 의미가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의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의지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
교는 어려우나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가 3.78점인 선행
연구[18]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에 따라 40세 
이하의 대상자가 50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취업의지 점수
가 높았다. 이는 최초 진단당시 연령을 고려할 때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체적 건강상태와
의 연관성이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
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
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5]를 지지한다. 이
를 통해 진로장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취업의지를 증진시켜 구직활동으로 행동이 촉
진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넷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영향 요인으
로 자아탄력성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
의지가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직장 내에서 편견
과 낙인을 경험하기도 하고,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는 직
장문화에서 다시 술에 유혹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직업을 
유지하고자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며 직업생활에 적응
한 과정을 보여준 결과와[21] 유사한 맥락이다. 연령은 
취업의지에 부적 영향요인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의
지가 높았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취업의지 영향요인
을 분석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6,46]. 연령이 낮을
수록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간이 짧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건강과 전반적 기능상태가 좋으므로 취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
요한 지표이므로[47]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28명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의지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중요한 회복의 지표가 되
는 취업의지를 측정하고, 회복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여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동일 대상과의 직접 비교
가 어려웠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
대한 반복연구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
력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지를 증진시키
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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